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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역 대학생의 건강상태, 식사유형 및 간식의 선호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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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eating habits and preference of snacks for students in Chungnam province.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from 333 students, which were divided into male and female, food nutrition majors 
and non-majors, and weight groups according to BMI. The results obtained were as follows; 1. 62.8% of students 
responded that they were healthy. A significant difference on the health question was found between male and female 
students (p<.05). Male students responded more positively to the question related to health than the females, saying 
they felt healthy (71.1%). There was no significance between the different majors, but a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in weight groups compared to normal groups (p<.05). 2. 72.1% of respondents enjoyed omnivorous meals. The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not found in gender groups and major groups. However,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weights of the students (p<.01). 3. Most of the students liked sweet foods (42.3%). The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in gender groups for food tastes. The male students preferred spicy foods (37.0%), but the females preferred 
sweet foods (49.5%). Taste for the major and weight groups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4. 50.5% of respondents 
answered that they frequently ate snacks. The significance was found in gender groups (p<.01). The females had a 
higher intake of snacks than the males. The significant difference for taste was not shown in the major group, but 
was found in the weight groups (p<.05). 5. Students preferred snacks and candy (16.8%). The males liked dairy products 
(19.3%), while the females preferred snacks and candy (23.7%). Students majoring in food nutrition have a tendency 
to prefer snacks (32.1%). Appropriate calorie intake and desirable eating habits should be recommended for healthy 
control and maintenance of students through eating nutritionally balanced f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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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최근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식생활의 형태도 많

은 변화를 가져왔고, 경제성장과 함께 산업화와 가족제

도의 변화는 물론 생활양식이 다양해져 대학생들의 식습

관이나 음식섭취 성향도 새로운 변화를 추구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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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N %

성별
남학생 135  40.5
여학생 198  59.5

전공별
식품관련전공자  53  15.9
식품비전공자 280  84.1

BMI1)

저체중(18.5 미만)  62  18.6
정상체중(18.5~23.0) 207  62.2
과체중(23.0 이상)  64  19.2

계 333 100.0
1)BMI(Body Mass Index): Weight(㎏)/Height(m)²

<표 1> 조사대상자의 성별, 전공여부별 및 BMI에 따른 

체중별 분포

(박상욱, 장영상, 1998). 그리고 식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식자재가 풍요로워지고 건강에 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

라 well-being 식문화에 더 많은 관심이 쏠려 음식이나 

식품의 선택기준도 변화되어가고 있다(홍희옥, 이정숙, 
2006).

식습관은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 그리고 환경적 영향

을 받아 행하는 식행동과정으로 올바른 식습관은 적절한 

건강을 유지하도록 하여 신체발육을 양호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 정서적 안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Lee & Han, 1996; Lyu, 1993). 음식 맛의 연령층간의 

기호도에서 단맛은 젊은 층에서 유의하게 높은 반면에, 
매운맛은 노년층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체중군별 

분석에서는 짠맛은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으로 보고하였

다(정효숙, 1999).
간식은 세끼 식사에서 충족시키지 못한 영양소를 보충

하고 끼니 사이의 공복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므로

(Shim et al., 2004), 영양소 필요량이 높은 청소년은 간

식 섭취를 통해 영양부족과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다(최
슬기 외, 2008). 여대생의 영양섭취 조사에서 체질량지

수(BMI; body mass index) 20이하가 33.6%, 25 이상

이 14.6%로 나타나는 등 비만도 있지만 저체중이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이병순, 이연숙, 1996). 그리고 우

리나라 20세 이상의 비만인구는 남성 35.1%와 여성 

28.0%, 그리고 20대 여성의 비만율은 14.3%를 차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승교, 2009).
서울시내 직장인을 대상으로 건강관심도와 건강상태를 

묻는 설문에서 관심도는 ｢관심이 많다｣가 55.0%로 가장 

많았으며, ｢보통이다｣는 28.8%, 그리고 ｢관심이 없다｣
는 7.7%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건강상태는 ｢보통이다｣
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69.4%), 좋다(22.6%), 
매우 좋다(2.8%) 순으로 응답한 것으로 보고하였다(최미

경 외, 2003). 식품영양전공 및 비전공 여대생의 식태도

⋅식행동 및 영양평가에 관한 비교연구에서 건강상태와 

식품섭취 빈도는 식품전공과 비전공 학생간에 유의한 차

이는 없다고 발표하였으나(정선희 외, 2002), 남녀대학생

의 경우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모두 육식(70.2%)과 채식

(40.4%)을 더 선호하며, 간식으로는 음료수가 가장 많으

나 여학생(25.0%)보다는 남학생(75.0%)이 즐겨 하였다

(고명수, 김상애, 2006). 또한 서울 시내 중고등학생을 대

상으로 간식의 섭취실태에서는 하루 평균 2.8가지의 간식

을 섭취하고 있었으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간식섭취 가

지 수가 유의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식으로 가장 

많이 섭취하는 식품군은 캔디, 초콜릿, 유제품을 제외한 

기타 음식류와 과일이었고, 간식의 종류 역시 대상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최슬기 외, 
2008). 특히 간식으로 자주 섭취하는 탄산음료, 사탕, 초
콜릿 등은 아동이나 청소년의 비만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나(Moynihan & Peterson, 2004), 적절한 간식섭취

는 체중과 체지방 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

고하고 있다(Field et al., 2004; Han & Joo, 2005; 
Phillips et al., 2004).

이와 같이 지금까지는 직장인이나 고교생들의 건강상

태나 간식의 종류를 조사하여 보고하였으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식사형태, 간식종류 및 선호도를 조사하여 분

석한 연구는 비교적 없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충남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성별, 전공

별, 그리고 체질량지수별로 구분하여 건강상태, 식사유형, 
음식맛과 간식의 선호도를 조사하여 젊은 대학생들이 적

정 체중관리와 균형잡힌 식생활로 바람직한 식습관을 형

성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하였다.

Ⅱ. 조사대상 및 방법

1. 조사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2007년 11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충남지

역 소재 대학생을 대상으로 전공강좌, 교양강좌 등의 시

간을 주로 이용하거나 학과를 방문한 학생을 대상으로 

350명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여 성실하게 응답한 333명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성별, 전공여부별, 
BMI에 따른 체중별 분포는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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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건강하다 보통이다 건강치못하다 계 P-Value

성별
남학생  96(71.1)  32(23.7)  7(5.2) 135(100)

: 0.023*
여학생 113(57.1)  75(37.9) 10(5.1) 198(100)

전공별
전공자  33(62.3)  17(32.1)  3(5.7)  53(100)

: 0.980NS
비전공자 176(62.9)  90(32.1) 14(5.0) 280(100)

BMI
저체중  29(46.8)  30(48.4)  3(4.8)  62(100)

: 0.013*정상체중 138(66.7)  61(29.5)  8(3.9) 207(100)
과체중  42(65.6)  16(25.0)  6(9.4)  64(100)

계 209(62.8) 107(32.1) 17(5.1) 333(100) -

*p<.05, NS: Not-significant(p>.05).

<표 2> 조사대학생의 건강상태 (단위: N, %)

2. 조사내용 및 방법

조사내용은 대상 학생들의 주관적으로 생각하여 자신

의 건강정도를 판단하는  건강상태, 1일 3식 중 육식, 채
식 및 육식이나 채식을 가리지 않는 잡식 등 3가지 식사

유형, 간식의 섭취빈도와 선호식품 등을 식품관련 전공

과 비전공자(전공별), 남⋅여(성별), 그리고 체질량지수

(BMI: Body Mass Index, ㎏/m²) 18.5 미만은 저체중, 
18.5~23.0 미만은 정상체중, 23.0 이상은 과체중(대한비

만학회, 2000)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3. 통계처리 및 분석

조사대상자의 수집된 자료는 SPSS 통계 패키지(Ver. 
12)를 이용하여 식품전공자와 비전공자별, 남⋅여 성별, 
그리고 체중별로 구분하여 건강상태, 식사유형, 그리고 

간식의 섭취 빈도와 선호식품 등의 빈도와 백분율을 구

하였다. 그리고 각 집단간의 차이는 x²-test로 5% 수준에

서 유의성을 검정하여 분석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건강상태

조사대상 학생들이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자신의 건강

상태의 설문결과는 <표 2>와 같다.
건강상태는 전체 응답 중 현재 ｢건강하다｣고 생각하

는 대학생이 가장 많았으며(62.8%), 그 다음은 보통이다

(32.1%)로 응답하였으나, 건강치 못하다(5.1%)라는 응

답도 있었다.
성별분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는 차이가 인정

되었는데(p<.05), ｢건강하다｣는 남학생이 71.1%이었으

나, 여학생은 57.1%로 응답하여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건강한 것으로 나타났고, 건강하지 못하다는 남⋅여 학

생은 비슷한 비율로 조사되었다.
전공별 분석에서는 ｢건강하다｣라는 응답은 전공자와 

비전공자가 각각 62.3%와 62.9%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

가 없이 건강정도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체중별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인정되었다(p<.05). ｢건

강하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정상체중 학생이 가장 많았으

며(66.7%), 그 다음은 과체중 학생(65.6%), 저체중 학생

(46.8%) 순으로 나타났다. ｢보통이다｣는 저체중학생이 

가장 많았으며(48.4%), 그 다음은 정상체중 학생(29.5%), 
과체중 학생(25.0%) 순으로 조사되었는데, 정상체중 학생 

집단에서는 대부분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저체중 

집단에서는 보통상태인 것으로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최미경 외(2003)가 직장인들의 연령층

별 대상으로 건강상태는 ｢보통이다｣(69.4%)로 응답한 

학생이 가장 많았으며, ｢좋다｣는 경우는 25.4%로 보고

한 결과와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 젊은 대학생들은 건강

하다는 비율이 높은 반면에 직장인들은 보통이라고 생각

하는 응답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연

령층간의 집단에서 오는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 등에 기

인된 것으로 사료된다.

2. 식사유형

대학생들의 평소에 즐겨하는 식사유형에 관한 조사결

과는 <표 3>과 같다.
전체 응답자 중 72.1%가 육식이나 채식을 가리지 않

는 ｢잡식｣ 형의 식사를 가장 많이 즐겨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그 다음은 육식(17.1%), 채식(10.8%) 순의 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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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육식 채식 잡식 계 P-Value

성별
남학생  26(19.3)  13( 9.6)  96(71.1) 135(100)

: 0.628NS
여학생  31(15.7)  23(11.6) 144(72.7) 198(100)

전공별
전공자   7(13.2)   8(15.1)  38(71.7)  53(100)

: 0.442NS
비전공자  50(17.9)  28(10.0) 202(72.1) 280(100)

BMI
저체중  13(21.0)   7(11.3)  42(67.7)  62(100)

: 0.006**정상체중  25(12.1)  27(13.0) 155(74.9) 207(100)
과체중  19(29.7)   2( 3.1)  43(67.2)  64(100)

계  57(17.1)  36(10.8) 240(72.1) 333(100) -

**p<.01, NS: Not-significant(p>.05).

<표 3> 식사유형 (단위: N, %)

구분 단맛 짠맛 신맛 쓴맛 매운맛 계 P-Value

성별
남학생  43(31.9)  27(20.0) 10(7.4)  5(3.7)  50(37.0) 135(100)

: 0.008**
여학생  98(49.5)  22(11.1)  14(7.1)  2(1.0)  62(31.3) 198(100)

전공별
전공자  31(58.5)   5( 9.4)  4(7.5)  1(1.9)  12(22.6)  53(100)

: 0.118NS
비전공자 110(39.3)  44(15.7)  20(7.1)  6(9.7) 100(35.7) 280(100)

BMI
저체중  29(46.8)   9(14.5)  6(9.7)  0(0.0)  18(29.0)  62(100)

: 0.819NS정상체중  88(42.5)  30(14.5)  12(5.8)  5(2.4)  72(34.8) 207(100)
과체중  24(37.5)  10(15.6)  6(9.4)  2(3.1)  22(34.4)  64(100)

계 141(42.3)  49(14.7)  24(7.2) 7(2.1) 112(33.6) 333(100) -

**p<.01, NS: Not-significant(p>.05).

<표 4> 음식맛의 기호도 (단위: N, %)

로 식사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별로 보면 남⋅여 학생간에 유의차는 없었으나, 육

식은 여학생(15.7%) 보다는 남학생(19.3%)이 즐겨하는 

반면에, 채식은 남학생(9.6%) 보다 여학생(11.6%)이 다

소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전공학생별 분석에서는 유의차는 없으나, ｢육식｣은 식

품 비전공자(17.9%)가 즐겨하는 반면에, 채식 위주는 전

공자(15.1%)가 즐겨먹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육식이나 

채식을 가리지 않고 모두 즐겨먹는 경우는 전공자와 비

전공자 간에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체중별로는 유의한 차이가 인정되었는데(p<.01), ｢육

식｣위주는 과체중 그룹에서(29.7%) 가장 높게 나타났으

나, ｢채식｣위주는 정상체중 그룹에서(13.0%)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잡식위주의 식사는 정상체중 그룹에

서(74.9%) 가장 즐겨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희섭

(1997)은 성인 남⋅여의 생활습관 조사에서 과체중군에

서는 음주량도 비교적 많고, 간식보다는 3 끼의 식사량이 

다소 많이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과체중군 

집단의 학생들은 식품과 영양교육을 통하여 육식과 채식

을 함께 골고루 섭취하는 식사가 되도록 권장해야 할 것으

로 생각된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정선희 외(2002)가 영양

전공과 비전공대상자의 식습관에서 유의성은 없으나 육식

은 영양 비전공자, 그리고 채식은 전공자가 더 선호하는 

것으로 보고한 것과 대체적으로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3. 음식맛의 기호도

대학생들의 음식맛의 기호도에 대한 조사결과는 <표 

4>와 같다. 전체 응답대학생 중에서 ｢단맛｣을 가장 좋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42.3%), 그 다음으로는 매운맛

(33.6%), 짠맛(14.7%), 신맛(7.2%), 쓴맛(2.1%) 기호도

의 순이었다. 이와 같이 매운 맛과 짠맛의 기호도가 높은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짜고 매운 자극적인 

음식을 즐겨먹는 오랜 식습관에 기인된 것으로 생각된다.
성별분석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인정되었는데(p<.01), 

남학생은 매운맛(37.0%)을 가장 기호하였고, 그 다음은 

단맛(31.9%), 짠맛(20.0%) 순이었으나, 여학생은 단맛

(49.5%)을 가장 기호하였으며, 그 다음은 매운맛(31.3%), 
짠맛(11.1%) 순으로 나타났다.

전공별 분석결과는 유의차는 없었으나, 단맛은 식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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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자주 먹는다 가끔 먹는다 안 먹는다 계 P-Value

성별
남학생  57(42.2)  71(52.6)  7(5.2) 135(100)

: 0.007**
여학생 111(56.1)  85(42.9)  2(1.0) 198(100)

전공별
전공자  28(52.8)  23(43.4)  2(3.8)  53(100)

: 0.779NS
비전공자 140(50.0) 133(47.5)  7(2.5) 280(100)

BMI
저체중  38(61.3)  23(37.1)  1(1.6)  62(100)

: 0.013*정상체중 105(50.7)  99(49.8)  3(1.4) 207(100)
과체중  25(39.1)  34(53.1)  5(7.8)  64(100)

계 168(50.5) 156(46.8)  9(2.7) 333(100) -

*p<.05, **p<.01. NS: Not-significant(p>.05).

<표 5> 간식의 섭취빈도 (단위: N, %)

공자(58.5%)가 비전공자보다 기호한 반면에, 매운맛의 

기호도는 식품 비전공자(35.7%)가 전공자보다 높은 경

향을 보였다.
체중별 분석에서는 유의차가 없었다. 단맛의 기호도는 

과체중이나 정상체중 그룹보다 저체중 그룹에서(46.8%) 
높은 경향이었고, 매운맛은 저체중 그룹보다 정상체중이나 

과체중 그룹(34.4%)에서 기호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최미경 외(2003)가 직장인의 식습관 조

사에서 유의하게(p<.001) 남자는 매운맛(29.0%), 신맛

(25.0%) 순으로 선호하였으나, 여자의 경우도 매운맛

(55.7%), 신맛(16.4%) 순으로 선호한 결과, 그리고 연령

층별로도 유의한 차이(p<.001)로 20-30대는 매운맛

(72.4%)을 선호하나, 50대 이상은 짠맛(37.5%)을 더 선

호하는 것으로 보고한 결과와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차이는 조사대상자의 연령층이나 지

역집단에서 오는 결과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최정

숙 외(2003)는 성인들의 식습관 조사에서 리커트 5점 척

도법으로 짠맛과 매운맛의 기호도 평균은 각각 2.78점과 

3.29점으로 보고하였다. 그리고 연령층과 BMI 수준에 

따른 음식맛의 기호도 조사에서 20대에서 유의하게

(p<.001) 단맛을 가장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다음은 나머지 연령층에서는 모두 매운맛의 기호도가 가

장 높았다. 짠맛의 기호도는 체중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 과체중군, 정상체중군, 저체중군 순으로 높았으나, 
나머지 맛은 체중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

고한 바도 있다(정효숙, 1999).

4. 간식의 섭취빈도

대학생들의 간식 섭취빈도는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다.

전체 응답 대학생들의 간식 섭취빈도는 ｢자주 먹는다｣
가 가장 많았으며(50.5%), 그 다음으로는 가끔 먹는다

(46.8%)이었고, 안 먹는 경우도 있었다(2.7%).
성별분석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p<.01), 여학

생은 자주 먹는다(56.1%)가 많았으나, 남학생은 가끔 먹

는 것(52.6%)으로 조사되었다.
전공별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이 전공자와 비전공자

가 서로 비슷한 섭취빈도를 보였다.
체중별 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자주 먹

는 경우는 저체중군에서 가장 많았으며(61.3%), 가끔 먹

는 경우는 과체중군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53.1%), 
안 먹는 경우도 과체중군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7.8%).
이러한 결과는 이희섭(1997)이 성인대상으로 간식 섭

취조사에서 가끔 먹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80.5%), 자
주 먹는 경우는 비교적 적었다는(10.1%) 보고와 서로 상

이하였는데, 이러한 차이는 연령이나 직업에 기인된 것

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최미경 외(2003)가 연령이 높을

수록 간식 섭취빈도가 낮았으나, 대체적으로 연령층이 

낮을수록 그 빈도가 높았다는 보고와 대체적으로 유사한 

결과를 보였으나, 고명수, 김상애(2006)의 간식섭취빈도

에서 남녀 대학생간에는 유의한 차이는 없지만 1일 한 

번 이상 간식을 즐겨하는 경향으로 보고한 내용과는 다

소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5. 간식의 선호식품

조사대상 학생들의 선호하는 간식식품은 <표 6>에 나

타난 바와 같다.
전체 응답 대학생 중 과자나 사탕류(16.8%)를 가장 선

호하였으며, 그 다음은 유제품(15.3%),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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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성별 전공별 BMI

계
남학생 여학생 전공 비전공 저체중 정상체중 과체중

커피 20 (14.8) 27 (13.6) 2 (3.8) 45 (16.1) 7 (11.3) 26 (12.6) 14 (21.9) 47 (14.1)
탄산음료 14 (10.4) 19 (9.6)  4 (7.5) 29 (10.4) 7 (11.3) 21 (10.1) 5 (7.8) 33 (9.9)
유제품 26 (19.3) 25 (12.6) 9 (17.0) 42 (15.0) 9 (14.5) 30 (14.5) 12 (18.8) 51 (15.3)
주스 13 (9.6) 5 (2.5) 1 (1.9) 17 (6.1) 2 (3.2) 10 (4.8) 6 (9.4) 18 (5.4)
차류 2 (1.5) 5 (2.5) 1 (1.9) 6 (2.1) 3 (4.8) 3 (1.4) 1 (1.6) 7 (2.1)

빵, 떡 18 (13.3) 14 (7.1) 3 (5.7) 29 (10.4) 5 (8.1) 22 (10.6) 5 (7.8) 32 (9.6)
만두 6 (4.4) 2 (1.0) 0 (0.0) 8 (2.9) 0 (0.0) 7 (3.4) 1 (1.6) 8 (2.4)

떡볶이 2 (1.5) 8 (4.0) 4 (7.5) 6 (2.1) 4 (6.5) 5 (2.4) 1 (1.6) 10 (3.0)
튀김류 2 (1.5) 3 (1.5) 1 (1.9) 4 (1.4) 0 (0.0) 3 (1.3) 2 (3.1) 5 (1.5)
과일 2 (1.5) 9 (4.5) 3 (5.7) 8 (2.9) 2 (3.2) 8 (3.9) 1 (1.6) 11 (3.3)

과자, 사탕 9 (6.7) 47 (23.7) 17 (32.1) 39 (13.9) 18 (29.0) 32 (15.5) 6 (9.4) 56 (16.8)
아이스크림 17 (12.6) 33 (16.7)  8 (15.1) 42 (15.0) 4 (6.5) 37 (17.9) 9 (14.1) 50 (15.0)

오징어, 쥐포 4 (3.0) 1 (0.5) 0 (0.0) 5 (1.8) 1 (1.6) 3 (1.4) 1 (1.6) 5 (1.5)
계 135(100.0) 198(100.0)  53(100.0) 280(100.0) 62(100.0) 207(100.0) 64(100.0) 333(100.0)

<표 6> 간식의 선호식품 (단위: N, %)

(15.0%), 커피(14.1%), 탄산음료(9.9%), 빵과 떡(9.6%) 
순이었다. 성별분석에서는 남학생은 유제품(19.3%), 커피

(14.8%), 빵과 떡(13.3%) 순으로 선호하였으나, 여학생은 

과자와 사탕(23.9%), 아이스크림(16.7%), 커피(13.6%) 
순으로 나타났다. 전공별로는 식품 전공자는 과자와 사탕

(32.1%), 유제품(17.0%), 아이스크림(15.1%) 순으로 선

호하였으나, 비전공자는 커피(16.1%), 유제품과 아이스크

림(15.0%), 과자와 사탕(13.9%) 순으로 조사되었다. 체중

별로는 저체중군에서는 과자와 사탕(29.0%), 유제품

(14.5%), 커피와 탄산음료(11.3%) 순으로 선호하는 경향

을 보였으나, 정상체중군은 아이스크림(17.9%), 과자와 

사탕(15.5%), 유제품(14.5%) 순이었다. 그리고 과체중군

은 커피(21.9%), 유제품(18.8%), 아이스크림(14.1%)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과체중군 대학생집단에서 고

열량의 커피나 아이스크림류를 선호하고 있어 체지방증가

와 함께 비만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영양교육을 통한 저칼

로리의 간식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식습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간식의 선호도는 고명수, 김상애(2006)가 요즈

음 대학생들은 음료수를 가장 즐겨먹고(43.8%), 그 다음

은 과자류(23.4%)로 보고한 결과, 그리고 남학생은 음료

수이나 여학생은 과자류를 각각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보고한 결과와 대체적으로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정효

숙(1999)은 간식 선호도에서 연령이 낮을수록 우유나 유

제품을 선호하나, 연령이 높을수록 과일을 선호하는 것

으로 보고한 바도 있다.

Ⅵ.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충남지역 대학생 333명을 대상으로 성별, 
전공별, 그리고 BMI수준 체중별 건강상태, 식사유형과 

같은 식습관과 간식의 선호도를 조사하여 균형있고 건전

한 식습관과 영양교육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 대학생 중 62.8%가 현재 ｢건강하다｣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건강치 못한 경우도 있었다

(5.1%). 성별분석에서는 유의한 차이(p<.05)를 보였는데, 
남학생은 ｢건강하다｣고 71.1%이었으나, 여학생은 57.1%
로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건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

별로는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체중별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인정되었는데(p<.05), 정상체중군에서 ｢건강하다｣
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66.7%).

둘째, 조사대학생 중 72.1%가 ｢잡식｣형태의 식사를 

즐겨먹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다음은 육식(17.1%), 
채식(10.8%) 순의 위주로 식사를 하였다. 성별과 전공별

로는 각각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체중별로는 유의한 

차이가 인정되었는데(p<.01), 과체중군에서는 육식위주

(29.7%)인 반면에, 정상체중군에서는 채식(13.0%)과 잡

식(74.9%)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학생들 중에서 ｢단맛｣을 가장 선호하며

(42.3%), 그 다음은 매운맛(33.6%), 짠맛(14.7%) 등 순

으로 나타났다. 성별분석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인정되었

는데(p<.01), 남학생은 매운맛(37.0%)을 가장 선호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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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은 단맛(49.5%)이었다. 전공별 및 체중별 분석에

서는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간식의 섭취빈도는 ｢자주 먹는다｣는 학생이 가

장 많았으며(50.5%), 안 먹는 경우도 있었다(2.7%). 성

별분석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인정되었는데(p<.01), 여학

생은 ｢자주 먹는다｣고 가장 많이 응답한 반면에(56.1%), 
남학생은 ｢가끔 먹는다｣는 것으로(52.6%)로 조사되었

다. 전공별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체중별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p<.05), 저체중군

(61.3%)과 정상체중군(50.7%)에서 ｢자주 먹는다｣로 가

장 많았으며, 과체중군에서는 ｢가끔 먹는다｣로 가장 많

이 응답하였다(53.1%).
다섯째, 전체 응답 대학생은 과자와 사탕류(16.8%)를 

가장 선호하였으며, 그 다음은 유제품(15.3%), 아이스크

림(15.0%), 커피(14.1%) 등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학생은 유제품(19.3%), 그리고 여학생은 과자와 사탕

(23.7%)을 각각 가장 선호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전공

별로는 식품 전공자는 과자와 사탕(32.1%), 그리고 비전

공자는 커피(16.1%)를 각각 가장 선호하는 경향으로 조

사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전공별과 체중별 차이에서 온 

결과로 이해되지만 전공 및 체중별 남⋅여의 차이에 기

인된 결과로도 나타나므로 남⋅여별로 구분하여 더욱 심

도있는 연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결과에 따르면, 남학생보다는 여학생, 그리고 

식품 비전공자보다는 전공자가 간식의 섭취빈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단맛이나 과자⋅사탕 등을 더 선호하고, 과
체중군에서도 커피나 아이스크림 등의 고칼로리 식품을 

선호하기 때문에 체지방이 증가되지 않도록 각별한 비만

관리가 요구된다. 특히 여학생과 식품관련 전공자에 대

한 균형잡힌 영양과 건전한 식습관이 되도록 바람직한 

식생활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대학생, 건강상태, 식사유형, 간식선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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